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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주의적인 방식 또는 관점으로 루미 읽기’는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하는 21세

기에 적합한 독서법이다. 특히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에서 근대의 주체중심주의적 질서와 약육강식의 법칙을 점검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 루미의 시와 ‘사랑의 종교’, 산문 등은 중심과 구심을 벗어나려고 하

는 경향과 움직임을 내포한다. 루미의 시에서는 세속적인 사랑과 천상의 사랑이 수

평적 관계를 견지하고, ‘사랑의 종교’에서는 ‘사랑’과 ‘종교’가 동일시되며, 산문에서

는 근대적인 인간 인식의 한계를 비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페르시아 중세 고전 수피 시인 루미와 해체주의의 선봉에 섰던 데리다의 만남을 

주선하고 두 사람의 화해를 시도한 것은 일종의 역발상이다. 루미와 데리다는 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근대라 벽이 버티고 있다. 중세에

서 근대로의 지각변동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동일한 구조를 띠

고 있지만 중세는 근대로 말미암아 극복되었고 탈근대는 근대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근대 주체중심주의적인 질서가 공고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중세의 루미와 

탈근대의 데리다가 말난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 책에서는 루미와 데리다가 해후한다. 이성 중심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의식’이 

모든 가치의 잣대가 되는 근대의 한계와 수적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근대 이전

의 루미와 근대 이후의 데리다를 책 속으로 초대한다. 루미의 『마스나위』안에 들

어있는 ‘내적 분쟁’ 문제를 데리다가 들여다보고 서구 근대가 아닌 ‘동방’으로부터 

차용한 방식으로 대립적인 이원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